
합성제지, 틈새시장 중심 성장
2005년 미국수요 1억6600만파운드 … 상업인쇄제품 호조

미국의 합성제지 시장규모가 2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연평균 8.4% 증가해 2005년에는 1억6600만파운

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성제지는 Titanium Dioxide, Calcium Carbonate, Silica 같은 Filler와 결합한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또는 PET (Polyethylene Terepthalate)로 만들어진다.

BCC(Business Communications에 따르면, 미국의 합성제지 시장은 습기 또는 다른 오염물질이 전통제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틈새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 생산기업으로는 PPG, Oji-Yuka의 자회사 Yupo, Nan Ya Plastics, ExxonMobil 및 BP Chemicals, Arjo Wiggins,

Appleton Papers의 합작회사인 Arjobex 등이 있다.

라벨은 계속 합성수지의 최대 수요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7.8%보다는 더 느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벨은 9400만파운드로 전체 수요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5년에는 1억3700만파운드로 점유율이 80%로 감소

할 전망이다. Pressure Sensitive 라벨, In-Mold 라벨, Unsupported Tag 등이 있다.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사용처는 인사장, 메뉴, 지도, 책, 커버, Signage, Point-of-Purchase Display 같은 상업 인

쇄 제품들이다. 수요가 연평균 11.3% 증가해 2005년에는 2900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BP는 2001년 초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플래스틱 조립사업 자회사 Arjobex를 매각하기 위해 시장에 내

놓았다. Arjobex는 식품, 제약, 산업용 시장에서 사용되는 특수 포장재 등의 용도로 PE를 이용한 합성제지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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